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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O13E크 신입생， 1 OIL4을 마치고 

13학번 황 지 헤 

철학과에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종강파티 

로 마무리 할 때까지 201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． 처음 철학 

과를 들어 왔을 때에는 동기 선배 모두와 어색해서 재미도 없어 

서 수업만 듣고 칩으로 가곤 했다． 하지만 찰학과 모두 엠티를 

갔다 오고 여러 행사에 참여 하먼서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과 생 

활에 잘 적응해 나 갈수 있었다． 

많은 행사 중에서도 쳬육대회랑 일일호프， 미네르바 향연이라는 

찰학과 축제 등 기억에 많이 남는다． 철학과는 여학생 수가 적어 

서 쳬육대회 연습을 하는데 인원도 부족해서 고생을 한 기억이 

있다． 그래서 더 알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았다． 결과는 비록 우승 

하진 못했지만 여자선배와 여자 동기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 

다． 여자 종목이 끝나면 남자 종목을 구경하먼서 응원도 했다． 

그리고 인대컵에서는 날씨가 흐랸 가운데도 철학과가 중어중문， 

국어국문， 영문과를 차례대로 꺾고 우승을 했다． 그 때의 기쁨은 

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． 일일호프는 티켓도 팔아보고 호프집에 

서 주문도 받아보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． 그리고 모든 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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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이 힘을 모아서 한 알이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· 

2학기 10월 말쯤에는 미네르바 향연이라는 챨학과가 주최하느 

축제를 준비 했다． 인대에 있는 모든 학과가 축제를 한다· 철학 

과에서는 가요제， 댄스제， 연극， 토론， 영화제 등을 준비했다· 각 

자 서로의 역할을 맡아 밤 늦게 까지 연습을 했다～ 연습을 하면 

서 웃고， 울면서 축제를 준비해 나갔던 날들이 새록새록 생각난 

다． 

2013년을 재밌고 알차게 보내서 기분이 좋다． 이번 2014년에도 

2013년 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뜻 깊게 보내고 싶다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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